
태주명, 태경숙 성도 가정이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합니다. 은

퇴 후 뉴저지에서 생활하던 두 분이 여생을 고국에서 보내기 

위해 8월 15일 이주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예배 참석입니

다. 섭섭하지만 축복하며 떠나보냅니다. 또한 이종혁, 윤주연 

성도 가정에 7월 29일 에블린(딸) 이 태어났습니다. 산모와 아

기가 모두 건강하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입니다. 에블린이 그 

가정의 사랑스런 딸이자 한울림교회의 귀한 주의 자녀로 아

름답게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비드 상황이 쉽게 물러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벌써 1년 반

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코비드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제는 조금씩 정상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델타 변이로 인해 감염률이 증가한다는 뉴스가 들려옵니다. 

변이 바이러스 탓도 있지만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과 또한 

백신을 맞았다고 경계심이 풀어진 사람들의 영향이 더 크다

고 보여집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가는 생활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온측

정과 손소독제를 사용을 철저히 하면서 경계심을 풀지 않되 

교회 생활을 회복하는 길을 모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새벽기도회를 ‘목금토’는 대면모임으로 전환

합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주일예배도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가을에는 성경공부 모임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중보기

도훈련도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들의 영적 

삶이 회복되기를 기대합니다. 목장 모임도 활성화하려고 합니

다. 그동안 구호로만 그치던 “영혼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로

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기다리며 

세월만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주의 백성입

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주의 증인들입니다. 복음

의 증인된 자부심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